
 

국립중앙박물관 가야전시는 임나일본부설 선전장인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야본성’이란 이름의 가야전시회가 진행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야사 복원 지시에 따른 중간 결과물입니다. ‘신비의 왕국, 철의 

왕국 가야’의 진면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훌륭한 유물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전시회의 설명, 지도, 연표는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의 스에마쓰 야스카즈가 

총괄했다고 보면 명실상부할 정도로 임나일본부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369 년 야마토왜가 가야를 점령하고 임나일본부를 설치했다는 《일본서기》의 

조작된 내용이 ‘서기’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고대 야마토왜가 

군사강국이라는 일본 극우파의 황국사관으로 야마토왜가 가야를 지배했다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황제국인 야마토왜가 제후국인 백제에게 영토를 하사했다는 

《일본서기》의 허황된 내용도 ‘서기’라고 인용해 놓았습니다. 칠지도는 황제국인 

백제가 제후국인 왜에게 칠지도를 하사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국립중앙박물관은 

대한민국 국민세금으로 야마토왜는 황제국이고, 백제는 제후국이고, 가야는 

야마토왜의 식민지였다고 거꾸로 말하고 있습니다. 가야사를 복원하라고 했더니 

국민 혈세로 일본극우파 황국사관 선전장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이 전시회가 부산에 이어 일본까지 

간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세로 일본 한복판에서 일본 극우파 역사관을 

선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가 국세로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이를 

감독하고 시정해야 할 관계기관들은 모두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이러고도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순국선열들이 지하에서 통곡할 노릇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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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다시 국민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역사를 빼앗긴 민족은 나라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비판하는 학술대회와 이런 망국적 현상의 

재발을 막는 방안을 강구하는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혈세로 일본극우파의 황국사관을 선전하는 매국적 행태를 낱낱이 조사해 책임을 

묻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망국민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일시: 2020. 2. 25 (화) 14:00~18:00 

1 부 : 학술대회 “재상륙한 임나일본부설 비판” (14:00~15:40) 

<일본서기>의 임나일본부설과 정한론 : 남창희 (인하대교수) 

임나는 가야가 일본에 세운 분국이다 :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 

광개토대왕릉비에 나타난 왜의 실체 – 분설국과 관련해서 – 

(겨래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 

2 부 : 국민대토론회 “재상륙한 황국사관, 어떻게 해체시켜야 하나” (16:00~18:00) 

사회 : 안재휘 (미디어 시비비비 발행인, 전 한국기자협회장) 

이종찬 (전 국정원장), 이동일(순국선열 유족회장), 이항증(석주 이상룡선생 증손), 

주경중(‘하얼빈’감독) 등 패널 다수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 층) / 지하철 시청역 4 번 출구 도보 2 분 

 

 
 


